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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D 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장애인 노동시장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사 주기를 반기로 
단축했으며, 조사 결과는 하반기(10월 시점)의 우리나라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
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
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도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우리에프아이에스(대표이사 고정현), 한
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정진완)의 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3일 도보내
비게이션 데이터 검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IT전문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9월 1
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전 직원 1억보 걷기 건강 챌린지인 ‘우리 따뜻한 발걸
음’을 진행했다. 전 직원 걸음 수 합산 1억보 달성 시 사회취약층에 5천만 원 기
부금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로, 기존 목표인 1억을 훨씬 초과한 1억 6천 걸음을 
달성하였다. 우리에프아이에스의 후원금은 장애인 도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
보내비게이션 검증작업에 쓰인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검증 운영을 위한 기금 
5,000만 원을 후원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데이터 검증단을 모집

한다. 공단과 엘비에스테크는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접근성 빅데이터 검증 사업을 공동 진행한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의 눈(視)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2022년부터 전국 공공 및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여 약 5만 건의 도보 접근성 빅데이터를 업로드했다.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광명역 무료 네일케어 매장 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10월 18일 여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을 개소했다. 이는 지난 
5일 개소한 오송역에 이어, 전국 10번째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이다.
철도역 네일케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공익사업이다. 공단 맞춤훈련센터에서 네일케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 장애인이 매장에 근무하며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광명역점은 민간기업인 SK쉴더스가 운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장 개소를 위해 SK쉴더스는 매장 설치·운영과 장애인 채용 및 관리를 맡고, 
한국철도공사는 광명역 내 공간 제공, 공단은 장애인 모집, 네일케어 직무 훈련 
및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SK쉴더스는 민간기업 최초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용산역, 2022년 안양역점을 개소했다. 이번 광명역점은 SK쉴더스의 섬섬옥수 3호 매장으로 10명
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일자리 모
델을 발굴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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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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